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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세계내부감사인협회(IIA)는 새로운 국제내부감사표준(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을 발표했으며, 이 기준은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임

⚫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감사위원회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부감사의 권한(mandate)

개념을 소개하고 명시함

⚫ 신규표준 이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독립성 및 객관성, 거버넌스 및 감독, 역량 및 전문성, 리스크 기반 접근, 검증과 자문 서비스 간의

균형, 유연성, 기술 활용, 품질 보증 및 개선, 윤리 기준에 대한 준수

⚫ 新 국제내부감사표준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2024년 11월, On the Audit Committee‘s Agenda, 「Governing a relevant, effective, and valued internal audit function」

원문 다운로드

구분 내용

감독·지침
• 신규표준의 이행에 대해 최고내부감사책임자(CAE)에 대한 감독·지침 제공

• CAE로부터 필요정보를 확보하여 이행을 위한 필수조건과의 일치 여부 확인

자원배분·

사전준비

• 신규표준이행·준수를위한 내부감사부서의자원(예산·인력)보유 현황 점검

• 준비도 평가 수행, 필요조치 식별 및 우선순위 설정

• 내부감사부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경영진, 외부감사인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와 변경사항, 영향에
대해 소통·협력

성과·진행상황
모니터링

• 신규표준을 기대성과치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CAE에 내부감사전략,

성과목표·측정 관련 의견 제공

내부감사
기능의

성숙도 제고

• 성숙도 제고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전략·자원 관련 논의 진행,

전략·성과목표·측정에 반영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us-otaca-nov-2024-new.pdf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elevating-tech-leadership-in-the-boardroom.html


⚫ 지금까지 AI에 대한 이사회 참여는 제한적이고, 특히 생성형 AI의 기회, 위험을 감독하기엔

미흡하며, 이제는 이사회의 AI 감독을 강화해야 할 시점임

⚫ ’24.6월, 이사회가 AI 거버넌스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함

‐ 서베이 대상: 57개국 이사회 멤버, 최고경영진 약 500명

⚫ 이사회의 AI 관련 안건 논의 빈도에 대한 서베이 결과는 응답자 45%가 이사회에서 아직 AI

관련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반기별(25%), 1년에 한번(16%), 모든 이사회 회의

시(14%) 순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AI에 대한 이사회의 참여는 제한적인 상황임을 보여줌

⚫ 기업의 AI 도입 속도 평가 관련하여, 응답자 44%가 ‘(도입했으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이사회가 AI 감독을 고민하고, 정의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시사함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2024년 9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Governance of AI: A critical imperative for today’s boards」

원문 다운로드

기업의 AI 도입 속도 평가

AI/생성형 AI는 조직과 관련 없음

AI/생성형 AI를 도입하지 않음

(도입했으나) 속도를 더 높여야 함

만족

매우 만족

5%

35%

44%

14%

2%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elevating-tech-leadership-in-the-boardroom.html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successful-ai-oversight-may-require-more-engagement-in-the-boardroom.html


⚫ 이사회의 AI 이해도(지식·경험) 관련하여 응답자의 79%는 ‘이사회의 AI에 대한 지식·경험이

제한적’이라고 응답함

‐ 제한적으로 이해함(41%), 미흡(30%), 보통(19%), 전혀 모름(8%), 매우 잘 이해함(2%)

순으로 나타남

‐ 이사회의 AI 이해도를 높이는 유용한 방법은 AI를 직접 경험·체험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이사회는 AI의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체감하고 산업별 AI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음

⚫ 이사회의 AI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AI 안건 상정논의’, ‘거버넌스

구조 정의‘, ‘AI 리터러시* 평가 및 향상‘이 있음

* AI의 개념, 기능 및 AI가 실생활 업무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2024년 9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Governance of AI: A critical imperative for today’s boards」

원문 다운로드

이사회 책임 영역

57%

윤리적 사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및 감독

44%

AI 관련 규정을
포함한 전략 개발

위험·기회 관리

11% 7% 3%

AI와 그 발전에 대한
최신 정보 얻기

14%

AI 적용 및
구현에 대한 감독

35%

인재 개발 및 양성 투자 및 자원 할당

(중복응답 포함)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elevating-tech-leadership-in-the-boardroom.html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successful-ai-oversight-may-require-more-engagement-in-the-boardroom.html


⚫ 기업 브랜드 손상은 기업 가치, 윤리적 기준, 제품 신뢰성,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반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거버넌스 분야임

‐ 이러한 광범위한 요소를 감독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회사 이미지에 대한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음

⚫ 브랜드와 평판은 기업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감독 접근 방식이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

⚫ 브랜드와 평판 관리 감독의 접근 방식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6

2024년 9월,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s Agenda: Brand and reputation stewardship」

원문 다운로드

이사회 체크리스트

• 현재 브랜드 전략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목표와 일치하는가?

• 회사는 현재 브랜드 건전성과 평판을 어떻게 측정·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지표들이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가?

• 현재 기업문화가 브랜드 평판에 어떤 영향(긍정/부정)을 미칠 수 있는가? 

• 이사회는 브랜드 및 평판 관리 논의에서 CMO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브랜드와평판고려사항을경영의사결정에통합하기위해어떤프로세스를활용하는가?

• 중대한 평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회사의 위기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중대한 시장 변동이나 사회적 변화에 맞춰 브랜드 전략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회사는 브랜드 가치와 평판 관리 노력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가?

구분 주요 내용

브랜드가치조정 • 사명과 가치에 부합하는 브랜드 전략 개발 및 주기적 업데이트 권장

임원인센티브 • 장기적사고를촉진하기위해,임원보상계획에브랜드및평판관련지표포함

의사결정프로세스 • 경영의사결정시,장기적평판 영향사항을의사결정과정에통합하도록요청

이사회관리 • 이사회 평가 시, 이사가 회사의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 고려

⚫ 브랜드 및 평판 개선 관련 이사회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elevating-tech-leadership-in-the-boardroom.html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center-for-board-effectiveness/us-on-the-boards-agenda-brand-and-reputation-stewardship.pdf


⚫ 기술이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이사회와 기술 리더는 조직 내 기술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양방향 대화를 나눠야 함

⚫ 기술이 조직 전반에서 비즈니스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기술적

역량을 갖춘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려는 이사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딜로이트의 2023 글로벌 기술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조직의 67%가 이사회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기술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0년의

5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임

⚫ 기술·통신은 신임 이사들의 최다 출신 업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기술 리더(최고정보책임자,

최고기술책임자, 최고정보보안책임자 등)가 기술 주제에 대해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함

‐ 서베이에 참여한 이사회 구성원 중 36%만이 기술 리더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최고경영진

10명 중4명 이상이기술문제에대한 이사회의감독 범위나깊이가충분하지않다고답함

⚫ 이사회는 아래 질문을 통해 최고정보책임자·최고기술책임자와의 기술 관련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음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7

2024년 7월, Deloitte Insights, 「The tech-forward boardroom: Fostering richer boardroom conversations on technology」

원문 다운로드

기술 관련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이사회 체크리스트

• 비즈니스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주요 기술 장애물은 무엇인가?

• 기술 투자의 실행/성장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 조직은 어떻게 잠재적인 기술 맹점을 완화할 수 있는가?

• 향후 어떤 수익 채널을 추구하고 싶은가?

• 다른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조직과 무엇이 다른가?

• 조직의 기술 인재 역량은 어떠한가?

• 자원의 제약이 없는 경우, 어떤 점진적인 기술이 즉각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 목표로 설정하기에 적합한 문샷(Moonshot)*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연구나 도전을 뜻함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elevating-tech-leadership-in-the-boardroom.html
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topics/leadership/elevating-tech-leadership-in-the-boardroom.html


⚫ 금융당국은 ‘24.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시행됨

‐ 지배구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9개 금융지주, 9개

은행)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기간(~’25.1.2.)이 종료된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임

⚫ 주요 변경 내용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원문 다운로드
1.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의 강화

•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로서 ‘검사의견서 교부 전’에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가칭)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

‐ 해당 위원회에서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업권별
책무구조도의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

• 사전검토위원회의 논의 결과 임원 등에 대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사실’,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금융회사에 교부할 예정

2. 별도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 여부 명시

•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고려할 요소 외에,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회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 등 일반적인 제재 감면
사유도 고려할 예정임을 명시

3. 세부 고려요소의 의미 구체화

•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설명 중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형식적 이행(사실상
관리의무의 미이행)’은 제외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고려할 예정

•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 개념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하여 보다 구체화

원문 다운로드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3583&fileTy=ATTACH&fileNo=1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3583&fileTy=ATTACH&file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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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5년부터

‘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하였으며, ’25.1.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주요 내용

1.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적용면제·부분적용 연장

• (자산총액2백억원미만중소회사) ‘24년까지적용유예했던표준감사시간을 ‘27년까지적용유예

• (자산총액2조원미만상장사·비상장사)적용률도추가인상하지않고 ‘25년까지부분적용연장

‐ ’26년 이후 부분연장 여부는 ’25년 하반기 중 위원회 심의 예정

2. 기업의 지배구조·회계투명성 개선노력, 기업별 구체적 특성 등 고려

•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 등 감사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기업들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스스로 개선하거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등 감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과정을 보완함

‐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소규모 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자회사의 수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정과목의 특성별로
투입되어야 하는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관계법령 정비사항 반영

•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사항도 반영하여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

구분 변경 비고

비상장사
자산 5천억원* 이상: 검토
자산 5천억원* 미만: 면제 ’23.5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상장사
자산 1천억원 미만 외부감사 면제

(‘검토‘ 의무는 유지)
‘23.1월 외부감사법 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자산 1천억원 이상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3522&fileTy=ATTACH&fil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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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작성·공시하는등 주주의정당한이익이보호될수 있도록노력해야함을 명시함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추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를 포함한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경영진의 행동규범을 구체화 할 예정임

2.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 비계열사간 합병 뿐 아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함

•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 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함

3. 합병 시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 의무화

•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하여,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중립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함

4.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공모신주 최대 20% 우선배정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적분할 후 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 향유 기회를 제공함

5.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거래소 일반주주 보호노력 심사기간 무제한

•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을 삭제(거래소 세칙 개정)하여 상장기업이 기간 제한 없이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해 충분한 보호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함



⚫ 금융감독원은8개 은행지주이사회 의장들과 ‘24년 정례 간담회를개최(11.28)하여 감독·검사

과정에서파악한 은행지주의경영상 취약점을공유하고, 내년 은행지주의당면현안에대해 논의함

⚫ 은행지주의 경영관리상 취약점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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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은행지주의 당면현안은 1)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2)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3) 자율적인 상생금융·사회공헌 노력임

⚫ 이사회 의장들은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고 밝힘

1. 단기성과 중심의 문화

• 고객 자산관리, 자산운용, 금융포용 등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고위험 금투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등 손쉬운방법으로단기성과를올리는데 집중해온 측면이있음

•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행이 미흡함

2. 이사회 기능의 강화 필요성

• 지주·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 지배구조 선진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 이유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해외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흡하게 작동될 경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집중 및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음

3.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 확립 필요성

• 금융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됨

•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성 강조함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2d039026818e4b00835c0e70f2fa8a4d&fileSn=2&bbsId=


⚫ 상장폐지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하는 한계기업이지속 적발되면서자본시장전체의 신뢰와

가치하락을 유발하고있음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1미만 상장기업수는 ’18년 285개에서 ’23년 467개로 63.9% 증가함

⚫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징후(signal)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착수하고 회계위반 확인 시 신속 조치하여 조기퇴출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유도할 예정임

‐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자금조달급증,계속기업불확실성)등을종합분석하여한계기업징후여부를판단할예정임

‐ ’24년 중에는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심사·

감리 결과에 따라 ’25년 이후에는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심사·감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의심되는사항은 조사부서등과 공유하여 종합적으로총력 대응할 예정임

⚫ 외부감사인에대한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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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회계부정·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가 제시한 증빙·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를통해특이사항유무를확인하는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함

2. 한계기업의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증빙 확보

•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한계기업은 감사인지정 회피 등을 위한 고의적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으므로 기업의 매출급증, 재고자산 이전,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의 경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3. 부정행위 보고절차 철저히 준수

• 부정행위, 법령위반, 회계처리기준위반등을 발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감사인의 통보내용에
대한 회사의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확인해야 함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5164580c5a4d4ca69d6f51083e5e412c&fileSn=2&bbsId=


⚫ 지난 11월 19일,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공포일(11.26일 잠정)부터 시행됨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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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에 대한 개선

• 기존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함

‐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함

2. 외부평가제도 개선

•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 기관 선정 시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치도록 함

•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는 공시되도록 하였으며,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합병 관련 업무수행시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3.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 강화

•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 온 합병·물적분할 등 사례에

있어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임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3426&fileTy=ATTACH&fileNo=1


⚫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고시함(11.12)

⚫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원문 다운로드

구분 내용

이사회

• ‘경영진’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함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감독’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한 승인, 개선지시 등으로 명확화함

대표이사

• 업무범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대표이사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하게 됨

• 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점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개선’하는 것도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규정됨

준법감시인

• 별도 규정이 없던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도입 취지에 따라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준수여부’및보고책임자의업무를감독하도록함

•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 감독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함

보고책임자

•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고객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적으로점검하고,취약점을대표이사에게보고하도록관련규정을명확화함

•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 위법·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행위책임 또는
감독책임의 주체를 달리 볼 수 있도록 함

⚫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독립성을 고려하여 보고책임자 임명 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직위

요건을 두도록 함 (준법감시인 등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개정 규정은 ‘25.5.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자격요건 관련 조항의 경우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시한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동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들은 ‘27.5.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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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충실 투명하게 공개 거래소, 공시우수법인 5개社 선정 [파이낸셜뉴스]

• 김병환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배구조 개선·주주보호 실효적 [아주경제]

•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 전반적 개선 [그린포스트코리아]

• 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감사‘ 3년 유예 추진 [경향신문]

• 경제계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과도한 경영 규제 우려‘ [연합뉴스]

•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동의…상법 개정은 의견 수렴해야 ‘ [아주경제]

• 은행 이사회 만난 이복현 "감독 기능 강화해야...CEO 선임도 투명하게“ [한국경제]

• 금감원, 책무구조도 수정 요구… 금융권 “이사회만 3번 열어야” [조선비즈]

• 감사위원 2명 이상 확대시, ‘지주사 경영불안 가중‘ [한국경제]

• ‘女 사외이사 모셔라’…7개 상장 보험사 줄줄이 임기 만료 [FETV]

• 거래소, 상장사 이사 대상 밸류업 설명회…’책임있는 역할‘ 강조 [이투데이] 

• 기업 여성 임원, 2년새 3%p 증가… ‘사외이사’가 대부분 [뉴시스] 

• 상법 교수 63%,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반대 [인더스트리뉴스]

• 매출액 30대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18.8%, 여성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 [더나은미래]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8호 발간 [파이낸셜뉴스]

• 늘 화두인 ‘내부회계’···한국 딜로이트 그룹·상장협, 교육 영상 제작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결산 준비와 스마트한 공시 대응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순환경제’ 실현 위한 규제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제시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85% 지속가능성 투자 확대…CFO, 공시 준비 앞장서야’ [아시아경제]

• 삼쩜삼, 딜로이트 안진과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 개시 [헤럴드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AI 시리즈 세미나 시작… 첫 주제는 ‘거버넌스‘ [파이낸셜뉴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 웨비나’ 개최 [이투데이]

• 은행 이사회 만난 이복현 ‘감독 기능 강화해야...CEO 선임도 투명하게’ [한국경제]

• 금감원, 책무구조도 수정 요구… 금융권 ‘이사회만 3번 열어야’ [조선비즈]

• 감사위원 2명 이상 확대시, ‘지주사 경영불안 가중’ [한국경제]

• ‘女 사외이사 모셔라’…7개 상장 보험사 줄줄이 임기 만료 [FETV]

• 거래소, 상장사 이사 대상 밸류업 설명회…’책임있는 역할’ 강조 [이투데이] 

• 기업 여성 임원, 2년새 3%p 증가… ‘사외이사’가 대부분 [뉴시스] 

• 상법 교수 63%,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반대 [인더스트리뉴스]

• 매출액 30대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18.8%, 여성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 [더나은미래]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8호 발간 [파이낸셜뉴스]

• 늘 화두인 ‘내부회계’···한국 딜로이트 그룹·상장협, 교육 영상 제작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결산 준비와 스마트한 공시 대응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순환경제’ 실현 위한 규제 동향 및 기업 대응 방안 제시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85% 지속가능성 투자 확대…CFO, 공시 준비 앞장서야’ [아시아경제]

• 삼쩜삼, 딜로이트 안진과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 개시 [헤럴드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AI 시리즈 세미나 시작… 첫 주제는 ‘거버넌스’ [파이낸셜뉴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 웨비나’ 개최 [이투데이] 

• 지배구조 충실 투명하게 공개 거래소, 공시우수법인 5개社 선정 [파이낸셜뉴스]

• 김병환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배구조 개선·주주보호 실효적’ [아주경제]

• 상장사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율 전반적 개선 [그린포스트코리아]

• 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감사’ 3년 유예 추진 [경향신문]

• 경제계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과도한 경영 규제 우려’ [연합뉴스]

•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동의…상법 개정은 의견 수렴해야’ [아주경제]

https://www.fnnews.com/news/202412121546538220
https://www.ajunews.com/view/20241202112803353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342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636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10311427001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9030400003
https://www.ajunews.com/view/2024101013473936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808925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newssearch&cd=&ved=2ahUKEwij2MjThqGKAxVfafUHHT-YNUA4ChDF9AEoAHoECBEQAQ&url=https%3A%2F%2Fbiz.chosun.com%2Fstock%2Ffinance%2F2024%2F11%2F26%2F3OUIGGVP6VCBVMGLBTD2U6UPJI%2F&usg=AOvVaw12yzw05SlyqSQzeSYwwwZg&opi=8997844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0632175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176554
https://www.etoday.co.kr/news/view/2410618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27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27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27
https://www.fnnews.com/news/202412091013352686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32113#_enliple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20311505503822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11/20241126530907.html
https://www.fnnews.com/news/202412091013352686
https://www.fnnews.com/news/202412091013352686
https://www.fnnews.com/news/202410141052274070
https://www.etoday.co.kr/news/view/24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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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공회, 70주년 맞이…"회계투명성 높이기 위해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 [머니투데이방송]

• 3년간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확정…"회계투명성 위해 지속 노력할 것“ [이데일리]

• 보험사, ‘해지율 계산’ 기준 강화…금융당국, IFRS17 회계 투명성 제고 나서 [이코노믹리뷰]

• 12월부터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 공시 강화…리픽싱 합리화도 [조세일보]

• 밸류업 기업 혜택도 좋지만 회계투명성도 중요한 가치 [매일경제]

• IPO 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강화된다… 금융위 ‘회계감독선진화 방안‘ 발표 [더밸류뉴스]

•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절차 위반시 감사인 지정’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뉴스1]

• 금감원 ‘선제적 회계 감리로 한계기업 조기 퇴출‘ [연합인포맥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에 주주 충실의무 .. 이번주 국회 제출’ [MBC 뉴스]

• 금융위, 내부통제 실패 금융사 책임규명 판단 절차 강화 [조선비즈]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 참여 [SBS Biz]

• 한국거래소, 2024년 ESG 평가 발표…중위권 약진, 상위 그룹도 지각 변동 [임팩트온]

•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반년 내 자사주 팔면 차익 모두 반환‘ [매일경제] 

• 국내 PEF 20년 ‘M&A 시장 핵심주체 성장…오퍼레이션 밸류업 역량 강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 덩치 키우는 제약·바이오 업계…작년 M&A 규모 75％ 증가 [연합뉴스]

• ‘쪼개기 상장'시 기존 주주에 우선 배정 가능…M&A 공시 의무도 강화 [한국경제]

• 내수 한파인데도…프랜차이즈 M&A 쑥 [매경증권]

• 공정위 ‘AI 반도체 기업 M&A, 경쟁제한 우려 검토’ [전자신문]

• 한국, 적대적 M&A 사례 3배 증가…’주주환원 강화 경향‘ [연합인포맥스]

• ‘늙은’ 중소기업, M&A로 승계한다…중기부, 특별법 제정 추진 [뉴스1]

• 금융감독원, 횡령 등 자금 부정 방지 위한 통제 활동 공시 기준 마련 [서남투데이]

• 금융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 지침’ 시행 [KBS뉴스] 

• ‘GA 제재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청년일보]

• 금감원, 올해만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37명 조치…예방교육 지속 [대한경제]

• ‘원자잿값 담합 부정행위 뿌리 뽑는다’… 국토부, 합동점검반 운영 [아시아투데이]

•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뉴시스]

• 금융감독원, 횡령 등 자금 부정 방지 위한 통제 활동 공시 기준 마련 [서남투데이]

• 금융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 지침’ 시행 [KBS뉴스] 

• "GA 제재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청년일보] 

• 금감원, 올해만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37명 조치…예방교육 지속 [대한경제]

• ‘원자잿값 담합 부정행위 뿌리 뽑는다’… 국토부, 합동점검반 운영 [아시아투데이]

•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뉴시스]

• 국내 PEF 20년 ‘M&A 시장 핵심주체 성장…오퍼레이션 밸류업 역량 강화 필요’ [한국금융신문]

• 덩치 키우는 제약·바이오 업계…작년 M&A 규모 75％ 증가 [연합뉴스]

• ‘쪼개기 상장'시 기존 주주에 우선 배정 가능…M&A 공시 의무도 강화 [한국경제]

• 내수 한파인데도…프랜차이즈 M&A 쑥 [매경증권]

• 공정위 ‘AI 반도체 기업 M&A, 경쟁제한 우려 검토’ [네이트 뉴스]

• 한국, 적대적 M&A 사례 3배 증가…’주주환원 강화 경향’ [연합인포맥스]

• ‘늙은’ 중소기업, M&A로 승계한다…중기부, 특별법 제정 추진 [뉴스1]

• 한공회, 70주년 맞이…’회계투명성 높이기 위해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 [머니투데이방송]

• 3년간 적용할 표준감사시간 확정…’회계투명성 위해 지속 노력할 것’ [이데일리]

• 보험사, ‘해지율 계산’ 기준 강화…금융당국, IFRS17 회계 투명성 제고 나서 [이코노믹리뷰]

• 12월부터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 공시 강화…리픽싱 합리화도 [조세일보]

• 밸류업 기업 혜택도 좋지만 회계투명성도 중요한 가치 [매일경제]

• IPO 준비기업, 재무제표 심사강화된다… 금융위 ‘회계감독선진화 방안’ 발표 [더밸류뉴스]

•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절차 위반시 감사인 지정’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뉴스1]

• 금감원 ‘선제적 회계 감리로 한계기업 조기 퇴출’ [연합인포맥스]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에 주주 충실의무..이번주 국회 제출’ [MBC 뉴스]

• 금융위, 내부통제 실패 금융사 책임규명 판단 절차 강화 [조선비즈]

•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18개 금융사 참여 [SBS Biz]

• 한국거래소, 2024년 ESG 평가 발표…중위권 약진, 상위 그룹도 지각 변동 [임팩트온]

• 금감원 ‘상장사 임직원, 반년 내 자사주 팔면 차익 모두 반환’ [매일경제]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121118104447322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460406639115240&mediaCodeNo=257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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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3627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62075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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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41114000286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6642
https://www.mk.co.kr/news/stock/11139796
https://seonamtoday.com/news/view.php?idx=3434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7654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71936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11071722031130515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101001000480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26_0002901128


• 연결 종속회사의 경우 지배회사와는 달리 해외 및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에 따라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할 수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자회사,

종속회사의 자금사고 리스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함

‐ 종속회사에 대해 기존에 구축된 통제활동이 부정위험평가에 기반하여 적정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속회사의 유형별, 지역별 통제활동의 수립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함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연결 종속회사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부정위험 평가: 지배회사와 상이한 산업/시장에서 운영되는 종속회사를 고려하고, 각 종속

회사 경영진의 통제무시 및 권한남용에 취약한 정도를 고려해야 함

‐ Scoping 재검토: 연결그룹에서 차지하는 자금활동에 대한 각 종속회사의 리스크를 고려

하여 Scoping 재검토가 필요함

‐ 전사수준통제: 종속회사 임직원의 내부신고 제도의 활성화 및 자금관련 업무분장에 대한

그룹 규정 정립이 필요함

‐ 자금통제: 그룹의 자금표준통제가 정립되고 표준통제로 적용이 어려운 종속회사의 유형별

표준통제가 고려되어야 함

• 아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경영진 평가의 주요 milestone과 일정의 예시로, 업종에 따라

milestone과 일정이 조기에 계획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개별 상황에 맞게 아래의

사례를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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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경영진 평가 milestone 2)

구분 Milestone 수행 주체 일정(예시)

계획

단계

전기 사후평가 및 위험평가 고려하여 당기 Scoping 결정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4월–5월

운영 조직 별 역할과 책임 확정 및 인원 배정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4월–5월

그룹 표준 통제 및 종속기업 통제 현황 점검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4월–5월

변화관리 수행 지배/종속기업 경영진 4월–5월

평가대상 부문별 communication 수행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4월–5월

교육 수행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4월–5월

평가대상(부문별) 업무 프로세스별 RCM 확정 지배/종속기업 경영진 5월–6월

평가 일정 수립 및 그룹 평가 지침서 작성 및 배포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5월–6월

외부감사인과 당기 평가 범위 및 계획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수행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5월–6월

실행

단계

설계평가 및 중간 운영평가, 미비점 평가 지배/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팀 6월–10월

부문경영진의 1차 미비점 제출 및 취합
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팀

(또는 경영진)
6월–10월

설계평가 및 Interim 운영평가 미비점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검토 지배/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팀 6월–10월

그룹의 중간 평가결과(설계·Interim 운영, 미비점평가)를 감사인과

공유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7월–1월

잔여 기간 운영 평가, 미비점 평가 지배/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팀 11월–12월

잔여 기간 운영 평가 결과 취합 및 미비점 식별 지배/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팀 11월–12월

평가 진행 경과에 대한 평가 그룹 내 정기 progress meeting 지배/종속기업 내부회계관리팀 6월–12월

설계평가 및 운영 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지배기업 내부회계관리팀 6월–12월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하여야 함

•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부 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 법인이

264곳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연간 122곳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임 1)

•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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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임기한 2)

[사업연도 개시일 (D)]
사업연도

감사인 자
격요건

감사인 선정권자

주권상장회사 D + 45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 

3개

등록회계

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3)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4)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

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3)

유한회사 D + 45일 감사 3),5)



•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함

•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감사인 선임기한

20

•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며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 40개)에

한하여 감사인 선임이 가능함

‘24.12.31. ’25.2.14. 25.4.30.

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24.12.31.)

② 그 외 계속감사 회사 (~25.2.14.)

③ 초도감사 회사 (~25.4.30.)

✓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가능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 포함)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 정 하 며 , 감 사 위 원 회 가 설 치 되 지 않 은 주 권 상 장 회 사 ·대 형 비 상 장 회 사 금 융 회 사 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감사가 선정하여야 함

‐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으며,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함

•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하여야 함

‐ 3년 연속 계약 의무에 따른 2년차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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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개요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연간

업무계획 수립 시 활용하실 수 있도록 ‘2025 Governance Calendar’ 

(Mobile/PC 버전)를 제작하였음

PC 버전
다운로드

Mobile 버전
다운로드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4/2025_Governance_Calendar.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4/2025_Governance_Calendar_mobile_v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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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구분 내용

일시 2025년 2월 20일 (목) 오전 01:00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 조직이 파일럿 단계를 넘어 전략과 운영에 생성형 AI를 보다 광범위하게

통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이사회는 조직의 AI 접근 방식을 감독하는

데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이사회는 모든 중요 안건에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생성형 AI 구현이 적절한 관리 체계 하에 투명하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

• AI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과 함께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생성형 AI 이사회 스튜어드십에 관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최근 설문 조사

결과도 공유할 예정임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3517279869333/WN_e7doq1DFTb2IFRr5fWMYoA#/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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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년 12월 19일 (목) 14:00 ~ 16:35

⚫ 장소: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 The Forum (3F)

딜로이트와함께하는2024 결산준비와스마트한공시대응Agenda

※ Q&A는 각 세션에 포함됩니다.

⚫ 금번 세미나는 2024년 결산준비와 함께 자금부정 통제부터 기업 밸류업 및 디지털을

활용한 공시까지, 급변하는 공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음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장수재 대표는 “공시 및 결산 업무의 주요 이슈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은 기업들의 회계감사 관련하여 기업의 신뢰성 강화와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다시보기 영상은 추후 홈페이지 및 YouTube 업로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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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Ⅰ. 더욱 정밀하게 - 자금부정통제 공시 체크포인트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CoE 센터장

⚫ 최근 강화된 자금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동향과 자금부정통제 공시서식 작성 방법을

설명하면서, 통제기술 및 점검결과 작성 사례를 소개함

⚫ 자금부정통제 공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과 지배기구가 준비해야 할 핵심

점검사항을 제언함

Session 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 체크포인트

장준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합재무서비스그룹 파트너

⚫ 국내 밸류업 공시 현황을 분석하고,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의 평가포인트와 공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밸류업 공시의 핵심포인트를 강조함

⚫ 밸류업 공시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과 준비사항을 제시함

Session Ⅲ. 2024 회계연도 결산, 핵심준비사항은?

김태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품질관리실 파트너

⚫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제1007호)의 주요 개정사항 및

공급자금융약정의 공시사항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 중점 심사항목과 관련된 감리 사례를 중심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준비사항을 논의함

⚫ Session Ⅳ. 디지털 공시 및 결산 환경의 스마트한 대응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자산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그룹 수석위원

⚫ 기업 공시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며 공시 및 결산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업 공시 효율화 솔루션인 다트컨버터, 사업보고서 컨버터, XBRL 컨버터 등 딜로이트

디지털 에셋(asset)과 연결효율화 서비스인 7 click 등을 활용한 사례를 선보였음

※ 다시보기 영상은 추후 홈페이지 및 YouTube 업로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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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1. ICFR Regulation (상/하)

2. ICFR 감사방법론

3. 위험평가

4. 범위선정

5. 통제활동 (상/하)

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7. 운영평가 (상/중/하)

8. 모니터링 및 보고

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

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

11. 자동통제 (상/하)

12. Post ICFR 운영방안

• 한 국 딜 로 이 트 그 룹 과 한 국 상 장 회 사 협 의 회 는 공 동 으 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

• 2023 년 부 터 시 행 된 연 결 내 부 회 계 관 리 제 도 의 외 부 감 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

신청하기

https://survey.deloitte.com/jfe/form/SV_e2SaEzELjt5Xg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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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내손안의경영산업트렌드, 딜로이트인사이트앱&카카오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Deloitte Insights

[안드로이드] [카카오 채널][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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